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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려왔던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적자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

KBS가 3일에 걸쳐 특집을 방송하면서까지 불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수출은 일본의 엔저현상까지 

겹쳐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화환율이 달러당 1030원 수준에서 1100원 가까이로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살아나기

는커녕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엔저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기업들은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엔저현상이 강화되면서 수익

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호황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엔저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엔저에 앞서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

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무라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8개 일본 전자기업들은 2014년 3/4분기 영업이익이 34억달러로 삼성전자의 39억

달러를 바짝 추격했다. 2011년 삼성전자에 뒤처지면서 일본시장 몰락의 

상징으로 작용했지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엔저가 겹치면서 국내기업에게 

빼앗긴 세계시장을 모두 되찾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는 더 큰 문제로, Toyota는 2011년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자동

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14년 3/4분기에는 63억달러로 3배에 

달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엔저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가격을 

추가 인하할 기세여서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극심한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원저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진이 심화되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엔저를 바탕으로 날개를 단 이유는 무엇인

가?

일본기업들은 달러당 70엔 수준으로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엔고현상이 심화될 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으니 엔

저로 통화정책을 전환해달라고 억지를 무리는 대신 엔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해외생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강화해 범용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

부가가치제품 생산을 확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및 원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했고 자동

차, 전자,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선두자리를 굳혔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원고현상이 나타날 때면 어김없이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를 앞세워 원고 때문에 수출이 안되고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엄살을 떨면서 재정 및 통화당국을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수조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달러

화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달콤한 홍시를 먹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 아니라 원저라는 황토바닥에 누워 떨어지는 홍시를 받아먹기에 

급급했고, 결국 원저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엔저의 역습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저의 저주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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